“Escape from North Korea”의 저자, 멜라니 커크패트릭과의 인터뷰
Q and A with Melanie Kirkpatrick, author of Escape from North Korea: The Untold Story of Asia’s Underground Railroad (Encounter Books, 2012):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Korea?
어떻게 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During my career at The Wall Street Journal, I reported and wrote many articles and editorials on the two Koreas.  I covered South Korea’s impressive rise to become one of the world’s biggest economies along with its political transformation from an authoritarian government to a democratic one.  I followed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world’s failure to stop it. I covered U.S.-Korea relations.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근무하는 동안, 남(북한에 관한 많은 기사와 사설을 썼어요. 특히 저는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와 동시에 경제 강대국으로의 성장을 이륙한 남한의 인상적인 면모를 다루었어요. 나아가서 북한의 원자로 개발과정과 함께 그것을 막지 못한 세계의 모습을 지켜보았고,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관해서도 많은 글을 기술했어요.
But the story that haunted my heart was that of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early 2000s, I began to interview North Koreans who had fled. I asked them about their lives in North Korea and how they made their escapes. The personal stories of their flights to freedom were incredibly inspirational.  These people had grown up under a totalitarian system. North Korea is the world’s most repressive state.  It is a crime to leave without permission. Yet the North Koreans who escape are willing to risk everything to seek a better life. 
하지만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고통 받는 북한 국민들의 이야기였어요.  2000년 초부터 저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북한에서의 삶과 어떻게 탈출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자유를 위한 그들의 탈출 기는 저에게 크게 와 닿았어요. 그 사람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나아가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된 나라죠. 특별한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범죄로 간주 되요. 그러나 탈출을 감행하는 북한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How did you gather the information for “Escape from North Korea”?
어떻게 “Escape from North Korea”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셨나요?
North Koreans who fled were my most important sources. I talked many ordinary people who escaped through China on the new underground railroad as well as high-ranking defectors such as the late Hwang Jong-yap.  I also interviewed many of the “conductors” on the new underground railroad—many of whom are either Christian missionaries or people who are inspired by their Christian faith to help the North Koreans. I interviewed government officials in Seoul and Washington, scholars in several countries, military officers, and human-rights activists work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l in all, I interviewed more than 200 people in the U.S., South Korea, China and Southeast Asia.  
정보제공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은 탈북자였어요. 저는 새로운 지하철도를 통해 중국으로 탈출한 민간인들로부터 황정엽씨와 같은 고위 망명자들까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또한 새로운 지하철도를 개척한 “인도자”들과도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선교사이거나 또는 북한 국민들을 돕는다는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나아가서 저는 서울과 워싱턴의 공직자들, 여러 나라의 학자들, 군 관계자들, 그리고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인권 운동가들을 인터뷰하였어요. 도합하면 저는 미국과 남한, 중국과 남동 아시아의 2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As you researched the new underground railroad, what did you discover that surprised you? 
새로운 지하철도에 대해 연구하면서, 무엇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An aspect of the new underground railroad that I didn’t learn about until I was halfway through my research was the existence of a secret network to rescue South Korean POWs.  The POWs have been held against their will by the North Korean regime since 1953, when the Korean War ended.  Incredib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imates that today there still are 500 of these South Korean citizens still being forcibly held in the North. I think I am the first person to write about this secret POW-rescue network, and I do so in a chapter of the book titled “Old Soldiers.”  
연구의 반 정도가 진행될 때까지 새 지하철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이 바로 남한의 전쟁 포로를 구조하는 비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전쟁포로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래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의해 잡혀있던 사람들이죠. 놀랍게도, 남한 정부는 약 500명 정도의 남한 국민들이 여전히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있을 것이라 추정하였어요. 저는 제 책의 “Old Soldiers” 장에서 전쟁포로 구출을 위한 비밀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글을 썼어요.
The rescues started in the 1990s and were run by South Korean civilians who lived in China.  They were secretly supported by members of the government of then-President Kim Young-sam. When President Kim Dae-jung took over in 2000, the government support dried up. Kim Dae-jung launched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but he wasn’t interested in shining any sunlight on North Korea’s horrific treatment of South Korea’s POWs.
포로 구출은 1990년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남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후원을 받았죠. 하지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지원이 끊겼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소위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친화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그는 남한 전쟁포로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처우를 밝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What else surprised you?  
그 밖에 당신을 놀라게 한 것은 없었나요?
I was horrified by what I learned about the market in China for North Korean brides.  Thanks to its one-child policy, China has a shortage of young women.  Chinese men, desperate for wives, purchase North Korean women to be their “wives.” Some of the North Korean women are so desperate that they sell themselves. I interviewed a number of North Korean brides who had escaped from China.  One of the former brides told me that Chinese men like North Korean women because they have a reputation of being clean and submissive.  Every one of the brides I interviewed remembered the price for which she was purchased. 

저는 중국의 북한 신부시장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현재 중국은 젊은 여성들이 부족한 상태예요. 따라서, 부인을 간절히 원하는 중국 남성들이 북한 여성을 아내로 “구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많은 북한 신부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중 한 사람은 북한 여성들이 깨끗하고 순종적이라는 소문 때문에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말했어요. 제가 인터뷰한 모든 북한 신부들은 당신들이 매매된 가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In a chapter titled “Invading North Korea” you write about the information invasion of North Korea that is being led by North Koreans who have escaped. Why is it important?
당신은 “Invading North Korea”라는 장에서, 탈북자들로부터 야기된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Just about the first thing that a North Korean wants to do once he has reached safety in a free country is get in touch with his family back home.  They hire brokers based in China to cross the border and take money and information to their relatives.  The brokers will also arrange for North Koreans still in North Korea to talk to relatives who have escaped by using cell phones that capture Chinese cell signals.   This is illegal and any North Korean caught with a Chinese cell phone will face rough treatment, but still many do.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안정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그들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국경을 건널 북한 중개인들을 고용하고, 돈과 정보를 그들의 가족들에게 보내죠. 중개인들은 또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중국 전파를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실 이것은 불법이고, 발각되는 북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In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run radio stations that broadcast information to North Korea and they are working on many other ways to sneak information into their country.  Today, many North Koreans – especially those living near the Chinese border – have a sense of what the “outside” world is like. They also are beginning to learn that the propaganda fed to them by the Kim family regime is totally false. As the old saying goes, knowledge is power. Right now there is no organized dissent in North Korea.  But when more North Koreans learn how the people of other authoritarian states have won freedom, they may begin to demand it for themselves.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몰래 정보를 제공해요. 오늘날, 특히 중국 국경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배우고 있죠. 그들은 또한 북한 정권이 행하고 있는 정치적 선전들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조직적인 반대세력은 없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국가들이 자유를 얻었는지를 배워가면서, 그들도 자유를 외치리라 믿어요.
